"5분 만에 끝난 꿈의 레드카펫... 마더 in Cannes, 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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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ㅣ칸(프랑스)=특별취재팀] 배우 김해숙이 칸에 도착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뤼미에르 극장 앞이다. 그는 15일(현지시간)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배우라면 칸영화제 레드카펫을 꿈꾼다"면서 "칸에 오자마자 뤼미에르 극장을 찾았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비단 김해숙만의 꿈은 아니다. 한국배우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배우가 칸영화제, 아니 레드카펫을 꿈꾼다. 하지만 막상 레드카펫을 깔아주면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채 허무하게 지나치는 배우도 있다. 특히 한국배우가 그렇다. 칸의 빨간 밤을 즐기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다 그냥 극장안으로 들어가버린다. 

영화 '마더'팀도 그랬다. 16일 밤 9시 44분 생애 첫 레드카펫을 밟았지만 우물쭈물 손만 몇번 흔들다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보통 해외배우의 경우 최소 10분 이상 레드카펫을 밟는데반해 '마더'팀은 그 절반도 즐기지 못한채 극장을 향해 걸어 올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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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만에 끝난 꿈의 레드카펫, 왜 일까. 3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이날 10시 레드카펫은 경쟁부문에 오른 이안 감독의 '테이킹 우드스톡'을 위한 자리였다. 영화 '마더'와 '~우드스탁'의 공식 스크리닝 시간(10시)이 겹쳐 동시간에 레드카펫을 밟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날의 주인공은 '~우드스톡' 팀이었다. 

그렇다고 '마더' 팀이 기죽을 이유는 없었다. 전날의 경우 주인공은 '박쥐'였고, '프레시어스'는 들러리였다. 그럼에도 불구 '프레시어스'에 출연한 머라이어 캐리는 주인공인 '박쥐'팀을 뒤로하고 20여분간 레드카펫을 즐겼다. 팬들을 향해 수없이 손을 흔드는 것은 물론 사인을 해줬고, 포즈를 취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히트곡에 맞춰 춤까지 추는 여유를 보였다. 

이에 반해 '마더'팀은 꿈의 레드카펫에 선 배우가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사진기자의 플레쉬가 터질 때 마다 렌즈를 향해 미소를 짓긴 했지만 다른 해외배우에 비하면 찰나에 가까웠다. 게다가 레드카펫을 밟기전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도 진구와 김혜자 뿐이었다. 원빈은 그저 카메라가 보일 때만 웃고 손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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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더'팀은 카메라를 든 레드카펫 취재진의 관심 밖 대상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기본적인 몇장의 사진만 찍은 뒤 금새 카메라를 내려 놓았다. '마더'팀이 소극적으로 포즈를 취해 그런 탓도 있지만 생소한 동양배우에게 관심을 보이는 기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전날 할리우드 스타 에바 롱고리아와 남편 토니 파커는 레드카펫 위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했다. 꿈의 무대에서 꿈의 키스를 나눈 것이다. 전날 '박쥐' 레드카펫에 갑작스레 등장한 쿠엔틴 타란티노는 차에서 내려 20미터 이상을 걸으며 팬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모니카 벨루치와 소피 마르소는 이날 오후 3시에 펼쳐진 포토콜 행사에서만 무려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차에서 내려 포토콜 장소인 리베라 극장 테라스로 가는 내내 손을 흔들었고, 키스 마크를 날렸다. 심지어 사진을 찍던 사진기자에게도 사인을 해주는 친절함을 보였다. 

반면 '마더' 팀의 경우 팬서비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날 밤 레드카펫의 경우 이안 감독의 영화가 상영돼 수많은 중화권 팬들이 찾아왔고, 몇몇은 우연히 원빈을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원빈은 묵묵부답. 고개를 숙인채 레드카펫으로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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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의 경우 제대로 된 레드카펫 문화가 없다. 레드카펫은 시상식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때문에 칸 등 국제영화제에서의 레드카펫이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는 두고두고 아쉽다. 분명 낯설지만 레드카펫은 세계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스타, 레드카펫 어떻게 즐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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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정 열린 영화 '돌아보지마'의 레드카펫 현장. 주인공인 소피 마르소와 모니카 벨루치가 레드카펫 위에서 야릇한 포즈를 잡으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마르소와 벨루치는 16일 열린 포토콜에서도 30분간 포즈를 취하며 팬들의 환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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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밤 10시. 이안 감독의 영화 '테이킹 우드스탁'의 레드카펫이 '마더'와 동시에 열렸다. 주인공인 에밀 허쉬는 10여분간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레드카펫을 즐겼다. 이에 반해 '마더'팀이 레드카펫을 즐긴 시간은 겨우 5분.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든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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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7시에 펼쳐진 레드카펫. 할리우드 스타 에바 롱고리아와 그녀의 남편 토니 파커가 뤼미에르 극장 앞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냈다. 팬들의 환호에 일일이 답하며 레드카펫을 걷던 그들은 계단을 올라선 뒤 깜짝 입맞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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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밤 10시. '박쥐'의 레드카펫. 이날 머라이어 캐리가 같은 시각 예정된 자신의 영화 '프레시어스' 스크리닝을 보기 위해 '박쥐'의 레드카펫을 밟았다. '박쥐'는 경쟁부문, '프레시어스'는 비경쟁부문에 진출했지만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머라이어 캐리였다. 
<칸영화제 특별취재팀>

취재=이명구·임근호·송은주·김지혜기자
사진=김용덕·이승훈기자, 김주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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